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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하이텍, 연결기준 3분기 누적 매출액 872억 원, 영업이익 76억 원 기록 

▶ 영업이익 크게 증가…수익성이 좋은 정밀 부품사업 매출 증가 덕분 

▶ 품질 경영 앞세워 해외시장 공략 가속화… 2023년에는 보다 수익성 개선될 것 

 

<2022-11-30> 대성하이텍이 독보적인 초정밀 스마트 머시닝 기술력, 품질 경영을 기반으로 해외 시

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초정밀 스마트 머시닝 기업 ㈜대성하이텍(대표이사 최우각, 최호형)이 29 일 실적 공시를 통해, 올해 

연결기준 3분기 누적 매출액 872억 원, 영업이익 76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8%, 171.4% 증가한 수치다. 부채비율도 연결 기준으로 상장전인 1분기말 기준 약 325%에서 3분기 

기준 165%로 크게 감소했다. 

 

대성하이텍 관계자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한 이유는 세가지 주력사업 중에서 수익성

이 가장 좋은 정밀 부품사업의 매출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특히, 유럽 신규고객향 매출이 지속

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고부가가치 아이템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대성하이텍의 부품사업은 기존 산업기계 부품의 매출이 안정적으로 발생함과 동시에, 신규 산업의 해

외 고부가가치 부품 매출이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40% 증가했다. 스위스턴자동선반 사업은 거의 대부

분의 거래국가에서 고르게 매출이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매출액이 30% 증가했으며, 특히, 미국, 이태

리, 터키, 독일 등 유럽지역 국가들의 매출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다만, 차량용 반도체칩 수급문제와 미중 무역분쟁 등의 영향으로 전기차 산업의 투자가 축소되면서, 전

기차 배터리 케이스 가공용 장비인 컴팩트머시닝센터 사업의 매출은 전년 대비 감소했다. 그러나, 22년 

상반기에 수주 받은 장비들의 매출이 4분기에 발생하면서 4분기 매출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성하이텍 최호형 대표이사는 “연결기준 올해 매출액은 전년 매출액 1,125억 원 대비 소폭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된다”며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뿐만 아니라, 해외향 신규제품을 포함한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본격적인 매출을 통해서, 2023 년에는 수익성이 올해보다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

다. 

 

한편, 대성하이텍은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을 비롯한 국내 유수의 교육기관들과의 산학협력 활동

을 통해, 로봇산업 등 첨단산업과 관련된 신규사업 추진에 필요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자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아래 참고자료 

[대성하이텍 2022년 3분기 누적 주요 실적] 

                                                     단위: 억 원, % 

구분 2022.3Q 2021.3Q YoY(전년대비) 

매출액 872 773 12.8%  

영업이익      76 28 171.4% 

                                               *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 기준으로 수치 변경될 수 있음 


